
“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선물”

구세주의 성탄은 모든 사람의 출생의 완전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으로 따라서 메시아 탄생에 따르는 기쁨은 모든 아기가 세상에 태어

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토대이며 그 완성입니다.(「생명의 복음」 1항)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

다.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그 부모와 세상 사람들 모두의 기쁨이며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는 복된 사건입니다.  글_ 생명위원회

생명운동

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예루

살렘입니다. ‘예루살렘’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단언하

기는 어렵지만 이 말 안에는 ‘평화’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

다.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그곳의 여부스족을 점령한 이후

로(2사무 5,6-12)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. 복음서에

서 예루살렘은 ‘올라간다’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데 실제

로 높은 곳에 자리한 도시입니다. 예루살렘은 해발 750미

터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서 적들의 침략을 방어하기

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에는 불리한 지

형이기도 합니다. 

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유다인들에게 중요

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. 하느님의 지상 거처

이자 현존의 장소인 성전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하

느님과 화해하는 종교의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. 이런 이

유에서 예루살렘은 구약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. 

‘세상의 중심’(에제 38,12)이나 ‘거룩한 도시’(이사 52,1)로 불리거

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장소로 언급됩

니다.(즈카 14,8 참조) 

예루살렘은 유다인들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

도 중요한 장소입니다. 예수님은 성전을 자주 방문하고 그

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죽음과 부활이 이뤄진 장

소입니다. 또한 초기 공동체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

선포하기 시작한 곳입니다. 예수님의 삶이 예루살렘을 향

한,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

복음은 교회를 통해 바로 그곳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

니다.

예루살렘과 함께 자주 표현되는 것은 ‘유다’입니다. 유

다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은 유다를 대표하는 표현

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이 유다 지역을 말할 때 특징이 

되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. 예루살렘 주변에 자리하고 있

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

습니다.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에 

광야 지역을 통한 경로를 가게 됩니다. 광야는 높은 고원

과 협곡을 지니고 있으며 급격한 지형의 변화와 일교차가 

큰 날씨가 특징입니다. 

성경 역시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. 이스

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

살았으며 이때의 기억은 하느님 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

요소가 됩니다. 신약성경에서도 광야는 세례자 요한이 사

명을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한 곳으로 표현되고(마태 3,1) 예

수님 역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

단식하며 유혹을 받으신 곳입니다.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

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광야지만 성경은 

그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

러 예들을 통해 보여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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